
돼지 구제역 발생지역 확산 비상
농림부 , 용인·안성 4개 농장 이어 용인·진천지역 추가 발생

경기 안성과 용인, 충북 진천 등 구제역 최초 발생지역에서 추가 발병이 이어지고 있다.

농림부는 5월12일 용인 백암면 옥산리 박장근농장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유전자원 종돈장에서 구제

역으로 의심되는 돼지가 발생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추가된 용인의 농장은 5월10일 구제역이 발생한 태양농장에서 600ｍ 정도, 진천의 종돈장은 5월3일 발생했

던 이춘복농장에서 2.5㎞ 정도 각각 떨어진 위험지역(반경 3㎞)에 위치해 있다.

5월10일에는 최초 발생 이후 1주일여만에 기존 발생지역인 경기 안성과 용인지역 4개 양돈농장에서 구제역

이 발생한 바 있다.

용인의 2곳은 5월2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던 경기 안성의 율곡농장으로부터 1.5㎞ 떨어져 있고, 안성의 2곳

은 율곡농장에서 4㎞ 및 9㎞ 거리에 위치해 있다.

첫 발생지를 기준으로 위험지역(반경 3㎞) 및 경계지역(반경 10㎞) 이내에 있어 엄격한 이동통제와 방역활

동이 이뤄지고 있던 지역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가축방역중앙협의회를 열어 구제역 발생이 일정지역에 한정돼 있어 일단 발생농가 인

근 500ｍ 이내에서만 도살 처분하는 현재의 방역대책을 유지키로 했다.

또 경기 안성, 용인, 이천, 광주, 여주, 평택과 충북 진천, 청원, 괴산, 충남 천안 등 발생지역에서 50-60㎞ 거

리에 있는 10개 시.군에 매주 2차례씩 농장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소독하고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인력·

장비 동원계획을 세워놓도록 지시했다.

5월12일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8개 발생농장과 인근에서 돼지를 비롯해 소, 염소 등 5만5000여마

리의 가축이 도살 및 매몰 처분됐다.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원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리적인 위치와 함께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이 일반적으로는 2-8일, 최장 14일까지인 점을 감안할때 안성의 구제역 발생농가로부터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발생 신고에 따른 방역조치가 시작된 5월3일 밤 이전에 이미 옮겨졌던 바이러스

가 잠복기를 거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6-7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것도 기온 10-15도, 습도 60% 이상에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구제역 바이

러스의 활성화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방역조치 이전에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끝나는 앞으로의 2-3일이 구제

역 확산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 바짝 긴장하고 있다.

농림부는 경기 안성과 충북 진천에서 5월2일과 3일 구제역이 발생한 뒤 일주일 동안 추가발생이 없자 구제

역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했었다.

그 동안 경기 광명(젖소 1마리), 양주(한우 1마리), 가평(젖소 2마리), 안성(돼지 1마리), 충남 보령(돼지 1마

리) 등에서 신고가 잇따랐지만 모두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농림부는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이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 이동제한지역(반경 10㎞) 이

내 돼지를 비롯해 소, 염소, 사슴 등 가축 29만7000여마리를 모두 예방접종한 뒤 도축하는 극약처방까지 검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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